
체감경기, 3개월 연속 하락…
11월 제조업BSI 67로 연속추락 … 채산성BSI는 85로 상승

경기실사지수(BSI)가 3개월 연속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제조업 BSI는 67로 10월보

다 1포인트 떨어져 3개월째 70 아래에 머물고 있으며, 2009년 4월 67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BSI는 100을 넘으면 기업의 경제심리가 개선된 것이고 100을 밑돌면 반대인 것으로, 기준치 100에 한참 미

치지 못하는 것은 기업심리가 그만큼 나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BSI는 상승했으나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하락했다.

대기업 BSI는 71로 10월보다 2포인트 올랐으나 중소기업은 63으로 4포인트 떨어졌으며, 수출기업 BSI는 75

로 3포인트 올랐으나 내수기업은 63으로 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기업과 수출기업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최근 몇 개월간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는 것으

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확실히 지수가 나빠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조업의 매출BSI는 79로 3포인트 떨어졌으며, 생산BSI는 86으로 1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산성BSI는 85로 3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자금사정BSI는 83으로 10월보다 1포인트 올랐으나 12월 전망치는 80으로 2포인트 떨어졌다.

기업의 경제심리가 회복되지 못한 탓에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심리도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1월 ESI는 10월과 같은 87에 머물러 7개월째 하락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ESI는 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의 일부 항목을 합성한 지표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포함한 민간의 체감

경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경기가 2003-2011년 평균(100)보다 좋고 나쁨을 보여준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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